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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나지 않는 일에 한결같이 보내주신 마음들에
새삼 고마움을 깊이 머리 숙여 전합니다.

자유학교 물꼬는 새끼일꾼이라 부르는 중고생 자원활동가들과 품앗이라 부르는 자원활동가,
그리고 논두렁이라고 하는 후원회원들의 도움으로 꾸려집니다.

1989년 '열린글 나눔삶터'를 시작으로 방과후활동을 하다
1994년 첫 계절자유학교를 열어 163번째에 이르렀으며,
1997년부터 세 해 동안 도시공동체와
2004년부터 여섯 해 동안 상설학교를 실험하기도 했고
십년 뒤의 생태공동체마을과 이십 년 뒤의 아이들나라(아이골)를 꿈꾼 적도 있으며,
2017년 현재에도 여전히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지요.
 
배고픈 이가 먹어야 하듯 아픈 이가 치료를 받아야 하듯 아이들은 아무 조건없이 교육받을 권
리가 있습니다. 물꼬도 그 권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주시는 도움들 허투로 새지 않게 귀히 쓰겠습니다.
 
① 달마다 정해진 금액으로 ② 생각날 때 뜻대로 ③ 살림살이(먹을거리든 물건으로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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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골 기숙사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아침뜨락

물꼬 연어의 날
Home Coming Day

○때: 2017년 6월 24일 흙날 낮 4시 ~ 25일 해날 낮 4시

○곳: 자유학교 물꼬 ‘학교’와 달골 명상정원 ‘아침뜨樂’

○뉘: 물꼬를 거쳐 간 벗들, 그리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웠습니다!

물꼬가 오래 살았습니다.
1989년 12월을 그 시작으로 하니 올해가 2017년도이면...

여태 남아있는 이들도 있고, 스쳐 지나고 아직 그 소식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
다. 자연스런 사람의 일이겠지만. 함께 배우고 나누고 땀 흘리고 웃던 시간들을 좇
아 얼굴 한 번 보면 어떨지요?‘물꼬인의 날; Home coming day’쯤 되겠습니다.
첫걸음 하는 이도 동행할 수 있을 테지요.

2017년도를 안식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백예순세 차례에 이른 계절자유학교도 쉬어가고 학기 중에 있는 빈들모임과 위탁
교육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럴 때 모여 보면 좋겠다 한 거지요.
(아, 물론 여전히 ‘아이들의 학교’‘어른의 학교’로서 자잘한 일정들이 이어져‘물꼬 
머물기; 물꼬 스테이’도 하고 수행모임도 하고 제도학교 지원수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는 시간일 수 있다면...
물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도 보고, 또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려는지도 나누려 합니다.
밤엔 ‘작은 무대’도 마련하려지요. 악기도 연주하고 시도 읽고 강연도 하고...
우리 모두 주인이면서 손님인 잔치이겠습니다.

어여 어여 오시어요.
소나무와 살구나무 사이 버선발로 좇아나겠습니다.

자유학교 물꼬는 '아이들의 학교’이자 ‘어른들의 학교' 
같이 놀고 일하고 수행하며 배우고 익히는 곳 !

학 교  이 념

스스로를 살려 섬기고 나누는 소박한 삶
그리고 저 광활한 우주로 솟구쳐 오르는 '나' !

물 꼬  머 물 기  ( 물 꼬  스 테 이 )

템플스테이, 수도원스테이... 물꼬도 수행 공간들처럼 머무는 제도가 있어왔습니다.
잠시 멈추고 싶은 때, 마음의 근육이 필요한 때, 마음을 살펴야할 때, 마음이 저린 때, 
따순 밥상이 필요한 때, 평화가 간절한 때...그런 마음이 인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수행, 일, 예술활동, 쉼, 건강한 밥상이 함께합니다.

참가 일정. 달마다 셋째 주(해날부터 다음 해날까지 8일) 저녁 5시 30분 

물꼬의 평소 흐름을 따라 지내는 ‘체험형’
밥 때를 빼고 자신의 흐름대로 지내는 ‘휴식형’ 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속틀 꽃다발

6.24. 흙날

낮 4시       꽃봉오리- 장승깎기 시연
                차꽃- 찻자리
                민들레홀씨-물꼬 한바퀴
               애기나리와 하늘말나리-아이들 놀자방, 어른들 쉼방
저녁 6시    이팝꽃- 때건지기(밥상)
       7시    배롱꽃- 작은 무대(시인 이생진 샘과 아이들)
     10시    불꽃- 모닥불 앞 夜단법석

6.25. 해날

아침 8시    불두화- 해건지기(아침 수행)
       9시    이팝꽃- 밥상
     10시    담쟁이덩굴- 걷기 혹은 말기(달골‘아침뜨樂’, 계곡)

낮    1시    이팝꽃- 낮밥
       2시    개나리-갈무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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